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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직원 육아시간 혜택 확대해 저출생 정책에 힘 보탠다
-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도 육아시간 혜택 지원 - 

- 대상 자녀 나이는....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, 

사용기간도....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 -

인천광역시가 양육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공무직 등 소

속 근로자에 대한 육아시간을 확대했다.

육아시간은 자녀 돌봄, 육아 등을 위하여 1일 근무 시간 중 최대 2시

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.

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일 육아시간 확대를 포함한 내용으로

‘지방공무원 복무규정(이하 규정)’을 개정 시행했다. 육아시간의 대

상 자녀 나이를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, 

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다.

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확대됐지만 공무직 등 소속 근로

자는 규정 적용을 받지 못했다. 이에 인천시는 신속하게 공무직 노조



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무원과 육아시간을 같게 적용했다.

시 관계자는 “최근 인천시는 국가적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

선도적으로‘1억 플러스 아이드림’과 주거정책인 ‘아이 플러스 집 

드림’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”며 “소속 근로자의 양육 부담

을 완화하고 저출생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공무직 등 

근로자에게도 신속하게 확대 적용했다”고 밝혔다.

 

한은희 시 총무과장은 “앞으로도 소속 근로자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

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
